
8-34: 최후의 문제는 ‘아버지와 나’
hdhstudy.com/1959/8-34-%ec%b5%9c%ed%9b%84%ec%9d%98-%eb%ac%b8%ec%a0%9c%eb%8a%94-%ec%95%84%eb%b2%84%ec%a7%80%ec%99%80-%eb%82%98/

최후의 문제는 ‘아버지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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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최후의 문제는 ‘아버지와 나’
우리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땅이나 만민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대하시는
것처럼 아담 해와도 그 심정 앞에 고마워 할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그 위에 새로운 것을 더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중단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복귀하기 위하여 오늘까지 6천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오신 것입니다. 비극의 실마리가 자녀들 때문이라기보다 사
탄 때문이라고 간주하시어, 억울하고 슬픈 조건은 사탄에게 돌리고 기쁜 조건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 나오셨습니
다.

하나님은 무형의 마음이 소망하는 것을 실체적으로 이루어 나오십니다.

우리는 죽고 죽고 또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소망하시던 뜻을 성사시켜야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슬픔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여러분을 이 기준까지 끌어 올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
로 우리는 아버지를 위하여 불리움받았고 또 태어났다는 것을 절감해야 합니다.

우리 시조가 천사장과 가까웠고 아버지와 가깝지 못했던 것이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복귀를 하는 것도 어떤 민족이나 인류를 위해서라기 보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
한 난경(難境)에서도 감사하면서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되지 못해도 국가
의 충신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분함과 억울함에 부딪치더라도 아버지의 역사를 회상하여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실 것입니다. 섭리의 뜻 앞에는 무한한 고통, 무한한 슬픔,
무한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에 몸둘 바 몰라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디 앞으로는
자기 자신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사탄의 반기(反旗)를 피하거나 그 앞에 지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문제는 ‘아버지와 나’입니다. 아버지의 해원성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전도해야만 참다운 아들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해
원성사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도 그 무엇도 다 떠나서 ‘어떠한 일도, 전도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제 아버지의 십자가를 저에게 맡겨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고개를 넘으시기 위해
서는 부모에 대한 사랑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만이 소망의 전체요 가치의 전체라는 것을 알고 받들어야 합
니다. 나아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다니’하고 황공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
님의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께서는 6천년 동안 수고하시며 슬
픔과 상처를 입으셨는데, 내가 수고하고 상처를 입고 슬픔을 당한들 어찌 아버지의 그것에 비할 수 있겠는가’하는 심
정을 갖고 있으면 사탄이 끌어낼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잃고 슬퍼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불쌍한 인류를 붙잡고 통곡할 수 있어야 하며 역사적인 슬픔을 당해 오
신 하나님을 붙잡고 통곡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나 개인은 전체 인구의 27억 분의 1에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다는 심정을 지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의 사랑만 받을 것이 아니라 부모의 대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어디에선가 수고하고 계십니다.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자기의 입장에서 대하지
말고 그에게도 그를 끔찍이 사랑하는 부인 혹은 남편,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입장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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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십자가가 있다면 심정적인 십자가 이상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딱한 사정을 가
진 마을 사람을 볼 때, 또는 민족이 딱한 형편에 직면하였을 때, 아버지를 대신하여 ‘염려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
까’하는 심정으로 살아 간다면, 그는 하늘의 친구요 형제요 아들 딸일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심정적인 십자가를 지
고 가시며, 제물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노아보다 모세보다 예수님보다 더 수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개인, 어느 민족, 또는 선생님보다 더 수고하
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제물의 입장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그러하시니 나도 제물의 길
을 걸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 어느 기관을 대하
더라도 ‘이것은 아버지의 것이니 곧 내것이다. 거기서 수고하는 이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니 곧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일터에서 수고하는 농부를 보면 주머니 돈이라도 털어주며 위로할 줄 알아야 되
고, 또 ‘내 아들 딸이 저기서 일하고 있구나’하며 그들에게 복 빌어 줄 수 있어야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습니다.

풀 한 포기를 보아도 아버지를 위해서 자랐구나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이스라엘 사람은 그러한 심
정으로 움직이고 어디를 가나 ‘내 땅이요 내 일이다’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지향하는 것은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아버지 대신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청년 남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거든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높고 크게 바라보시는 아버지, 또한 선생
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십자가와 제물의 입장을 감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공부하고 일하
는 사람은 망할 수 없습니다. 맨 밑창의 제물되기를 자처하십시오. 제물은 곡절이 있을 때 기도드립니다. 그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제물의 입장에 서면 좋다 나쁘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그 지역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
다. 제물은 죽여도 항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머리 숙인 제물은 산 권한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걸어
오셨고, 선생님이, 그리고 통일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의 길과 제물되는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동안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제물의 길
을 3년 이상 6년까지 가게 되면 누구든지 그 앞에 굴복 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잣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모든 일에 대처하십시오. 그러한 심정으로 복귀의 고개를 넘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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